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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이사진 대폭 물갈이
기옥 사장 이사직 퇴진 … 금호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 대거 교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면서 그룹 전략경영본부장인 기

옥 사장도 금호석유화학의 이사직을 그만 둘 것으로 알려졌다.

3월10일 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이사진은 총 7명 가운데 퇴진 의사를 밝힌 일부 사외이사까

지 합치면 50% 가량 바뀌며, 박찬구 전 화학부문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이사직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은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호타이어를 제외하고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대한통운 및 아시아나항공 등기 이사직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주총을 통해 6명인 사내이사 대부분의 기존 경영진이 사퇴키로 했다.

금호 일가의 이사직 사퇴는 2월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명예회장이 경영을 맡고,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과 박철완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공동 경영하기로 채권단과 맺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금호산업은 3월10일 이사회를 열고 2009년 12월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2226만

9600주를 되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며, 금호석유화학

은 14%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금호타이어 및 금호석유화학과 달리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가는 금호산업의 경영권은 3월 말 나올 예정인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도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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